
GMO 표시대상 중 16%가 GMO식품
식약청 , 수입량은 45% 차지 … 주부 80% 유전자조작식품 못믿어

유전자재조합(GMO) 표시대상 수입식품 가운데 실제 GMO식품(GMO농산물 또는 GMO가공식품)은 수입건

수 기준으로는 16%, 수입중량 기준으로는 45%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1년 7월 GMO식품 표시제가 실시된 이후 2002년 5월말까지 국내 GMO식품 수입신

고현황을 분석한 결과, 수입된 GMO표시대상 식품은 7082건, 314만6000톤으로 이 가운데 GMO식품은 GMO농

산물(225건에 140만9000톤)과 GMO가공식품(896건에 3500톤) 등 모두 1121건, 141만3000톤에 달한 것으로 집

계했다.

GMO식품은 수입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16%에 불과하지만 수입중량 기준으로는 45%에 이르는 것이다.

식약청은 GMO표시제 시행 이후 콩과 옥수수, 콩나물 등 3개 농산물이나 이를 주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을

제조 또는 수입할 때 반드시 유전자재조합처리된 콩이나 옥수수, 콩나물의 사용 여부를 표시토록 의무화하고

있다.

GMO식품 표시 대상식품은 콩가루, 옥수수가루, 두류가공품 등 27개 식품이다.

식약청은 2001년 7월1월부터 2002년 3월31일까지 1123개 식품 수입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GMO표시제 이

행실태를 점검한 결과, 위반업소는 없었다.

한편, 주부 10명 가운데 8명은 유전자조작식품(GMO)의 안전성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

로 나타났다.

녹색연합은 7월8일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시행 1주년을 맞아 한길리서치연구소와 함께 6월 한달 동안 서

울에 사는 20-59살의 기혼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응답자 가운데 80.6%가 유전자조작

식품에 대해 [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과학의 산물로 인체와 생태계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것] 44.8%, [안전성이

우려된다] 35.8% 등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. [식량 및 환경문제를 해결할 선진기술] 응답은 9.4%,

[안전성을 믿을 만하다]는 응답은 6.8%에 그쳤다.

특히, 유전자 조작이 이뤄진 콩이나 콩나물, 이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유전자조작식품 표시를 하도록

돼 있는 규정을 [모른다]는 사람이 60%로 [알고 있다]는 사람(40%)보다 많았으며, 유전자조작 표시식품 발견

여부에 대해서도 [본 적이 없다]는 응답이 75.8%에 달해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

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그러나 식품 가공기업 50곳 중 설문에 응한 34개 가운데 표시제 실시 뒤 제품원료 사용방침이 바뀌었다고

응답한 곳의 비율이 70.6%(24개)에 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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